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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인하여 분양을 미루거나 사업계획 자체를 연기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고, 이미 분양이 

완료된 사업장에서도 수분양자들이 입주를 미루거나 분양계약의 취소, 해제 또는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 천곡동 528번지 일대에 건설, 분양된 벽산블루밍아파트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분쟁의 대상이 되었습니

다.  수분양자들이 입주까지 마친 상태에서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시행사

인 극동주택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이

와 같은 분쟁은 소송 당사자인 극동주택개발은 물론 시공사인 벽산건설 주식회사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소송을 제기한 수분양자들은 물론 소송결과에 따라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수분양자들

에 대해서까지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극동주택개발과 벽산건설은 부동산, 건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굴지의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세종이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는 쟁점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재판부를 설득

한 결과 분양대금의 반환은 물론 손해배상청구도 전혀 허용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분쟁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 판결은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

을 경우에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쟁점은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에 관하여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을 경우에,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수분양자들은 약정일까지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으므로, 분양계약의 해제

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식논

리적으로 따지면 위와 같은 수분양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이었으나, 법무법인 세종은, ① 원고들

이 예정대로 입주하여 상당기간 동안 거주해 오고 있었다는 점, ②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

었고 소송진행 과정에서 대지권 부분에 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점, ③ 수분양자들이 전유부분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점, ④ 대한주택보증이 분

양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고 사업부지를 신탁받아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실히 보장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해제권의 행사가 허용될 수 없음을 설

득력 있게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재판부가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수분양자들의 해제권 행사가 허용될 수 없

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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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을 이유

로 분양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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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분양자들은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도 함께 구하였습니다.  그러

나 법무법인 세종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

득한 수분양자는 대지사용권 역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이

라도 매각이 불가능해지거나 시가하락 등의 손실이 발생할 수 없고, 실제로 일부 수분양자들이 전유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점까지 고려하면 수분양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재판부도 이

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수분양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역시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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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

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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